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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보도 일시 2021. 10. 5.(화) 09:00 배포 일시 2021. 10. 5.(화) 09:00

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
책임자 과장 박미경 (044-203-2550)

<총괄> 전통문화과
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(044-203-2549)

한글주간 기념, 국립한글박물관 한복근무복 입고 관람객맞이
- 한복근무복 첫 도입기관 국립한글박물관, 아름다운 우리 옷과 글 동시 소개 -

 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는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

한복진흥센터(원장 김태훈, 이하 한복진흥센터)와 함께 올해 시범적으로 

추진하고 있는 ‘한복근무복 보급’ 사업에 국립한글박물관(관장 황준석, 이하 

한글박물관)이 첫 번째 한복근무복 도입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.

 한복근무복 입은 한글박물관, 직원 의견 수렴 거쳐 디자인 8종 선정

  한글박물관 안내원과 전시해설사는 한글주간(10. 4.~10.)을 기념해 

10월 4일(월)부터 한복근무복을 입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. 한글박물관 

한복근무복은 떡살 무늬와 전통 깃을 활용한 윗옷(재킷)과 버선코 모양의 

깃을 단 블라우스 등 디자인 총 8종이다. 이는 작년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가 

신장경 총괄 디자이너 등 한복 디자이너 5명과 함께 개발한 문화예술기관 

직원용 디자인 64종 중 한글박물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.

  한복근무복을 입은 한글박물관 종사자는 “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한글

박물관에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은 옷을 입고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

한글을 소개할 수 있어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긴다. 관람객들에게도 우리 

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

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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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한글박물관 포함, 총 10개 기관에서 한복근무복 도입 의사 밝혀

 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고 한복 

업계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복교복을 보급한 데 이어 

올해는 한복근무복을 새롭게 보급하고 있다. 지난 5월에는 문화역 서울284 

아르티오(RTO)에서 한복근무복 실물 전시회를 열고,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

등 한복근무복을 적극 홍보했다. 그 결과 10월 현재 ▲ 국립한글박물관을 

포함해 ▲ 국립부산국악원, ▲ 경남 밀양시청, ▲ 서울 종로구청, ▲ 세종

학당재단, ▲ 금천문화재단, ▲ 한국문화재재단, ▲ 케이티오(KTO) 파트너스, 

▲ 주영한국문화원, ▲ 주터키한국문화원 등 총 10개 기관이 한복근무복 

도입 의사를 밝혔다. 이 중 6개 기관은 한복진흥센터가 제공하는 기관별 

맞춤형 디자인 상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

 관광숙박 분야 한복근무복 디자인 총 65종 이상 추가 개발 계획

  아울러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한복의 생활화가 학교를 넘어 일터로 

확대될 수 있도록 한복근무복 디자인 개발을 업종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

이어간다. 올해는 일반 국민과 관광객이 만날 기회가 많은 문화예술기관 

대상으로 개발했고, 내년에는 한국 이미지를 알리는 데 중요한 관광숙박 

분야 업종과 관련 기관에 적합한 한복근무복이 나올 수 있도록 10월부터 

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한다.

  디자인 개발에는 ▲ 권혜진(한복스튜디오 혜온), ▲ 김남희(돌실나이), ▲ 

백다하미(다함한복), ▲ 신상화(시와한복), ▲ 황선태(한복문) 등 한복 디자이너 

5인과 ▲ ‘2021년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’ 대상 수상자인 유은채 씨

(충남대학교)가 참여한다. 참여 디자이너들은 관광숙박 분야 종사자와 한복·

패션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한복근무복 디자인 총 65종 이상을 

개발할 계획이다.

 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“한복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그대로 유지

하면서도 편한 한복을 입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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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박물관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기관과 조직이 한복 일상화에 참여하길 

희망한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국립한글박물관 한복근무복 착용 사진

     2. 한복근무복 화보

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미경 (044-203-2550)

<총괄> 전통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(044-203-2549)

<합동> 국립한글박물관 책임자 과장 이상무 (02-2124-6220)

기획혁신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성희 (02-2124-629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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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국립한글박물관 한복근무복 착용 사진



- 5 -

붙임 2  문화예술 분야 한복근무복 화보


